
해외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여행팀명 : 오! 로라~)

1. 개    요

❍ 여행주제(목적):

    ▷ 대자연 생태와 문화 탐험으로 공단 미래 발전 모색

    ▷ 주요 시설물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방안 

    ▷ 국립공원 주요 편의시설, 운영현황 등 벤치마킹

❍ 여행국가: 캐나다 옐로나이프, 로키산맥(재스퍼, 밴프)

❍ 여행기간: 2017. 08. 19. ~ 08. 27. (8박9일)

❍ 대 상 자: 6명(최선호, 홍광호, 강형미, 김지영, 이전향, 조정혜)

❍ 캐나다 국가개요

    ▷ 국    명 : 캐나다(CANADA)

    ▷ 정부형태 : 연방제, 양원제, 입헌군주국

    ▷ 행정구역 : 10개 주, 3개 준주

    ▷ 정    치 : 3권 분립

                 연방단위행정(연방정부), 입법(연방의회), 사법(연방법원)

    ▷ 면    적 : 9,984,670㎢ (세계 2위)

    ▷ 인    구 : 약 35,851,774명 (세계 37위)

    ▷ 인구밀도 : 3.41명/㎢ (세계 228위)

    ▷ 여    왕 : 엘리자베스 2세(영국의 국왕을 국가원수로 채택함)

    ▷ 독    립 : 영국으로부터 독립(1867년 7월 1일)

    ▷ 언    어 : 영어, 프랑스어

    ▷ 1인당 GDP : $42,734(세계 9위)

    ▷ 화폐단위 : 달러(CAD)

    ▷ 자    연 : 200만개의 호수, 유럽전체보다 땅이 넓음

    ▷ 인기스포츠 : 아이스하키



 2. 일정별 배낭여행 수행내용

  ❍ 제1일차: 부산→서울→밴쿠버→캘거리→옐로나이프(23:00도착)(2017.08.19.)

    ▷ 옐로나이프 현지 도착후 기상악화(폭풍예보)로 오로라헌팅 실패, 숙소이동

  ❍ 제2일차: 옐로나이프 올드타운, 오로라빌리지(2017.08.20.)

   ▷ 사회공헌 활동

       - 시와 아트센터가 공공미술 일환으로 작품을 후원하여 도로 곳곳에 미술품 설치  

       - 공단이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시민들에게 매우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공공미술과의 조화로운 배치로 시설물을 친근하게 연출가능 

      SPONSORS AURORA ARTS SOCIETY 
AND CITY OF YELLOWKNIFE 옐로나이프 도심 건물벽 전기배전함

   ▷ 친환경 먹거리 관련

      
ARCTIC CHAR 메뉴판 유기농 재료의 빵반죽

       - 인근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에서 갓잡은 생선요리 등 관광상품화 

         (흰살 생선요리, ARCTIC CHAR, 버팔로 스테이크 등)

   ▷ 지역작가 상생 프로그램 및 관광자원화

      
『Down to Earth gallery』 『gallery of the midnight sun』 일러스트지도

       - 수공예품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로 



         지역 관광자원(선주민 옷, 신발, 장갑, 허브제품 등) 판매 겸함

       - 고가~저가까지 지역밀착형 다양한 기념품 상설전시 및 판매하는 숍

         (데네 족, 노스웨스트 준주 선주민들의 예술품을 가공한 장식 등)

       - 일러스트를 활용한 지역 안내지도 제작으로 또다른 관광 상품화

    ▷ 옐로나이프 전망대 : 더 락(또는 부시 파일럿 기념비) 

       - 올드타운 중심에서 작은 바위언덕으로 360도 전망대 조망 가능

      
the Rock the Rock bush Pilot 

monument 전망대 기념촬영

    ▷ 오로라빌리지 

     - 북미 선주민 전통방식의 원뿔형 천막집‘티피’(Teepee) 교육후 야외탐방

     - 산책로 곳곳에 접이식 의자를 배치하여, 오로라 관측 편의 제공

     - 불빛 및 소음 최소화 및 안전 관련 숙지사항 최대한 강조, 수시 전파

     - 혹한대비 대형 수건 무상 대여 시스템 구축

     - 오로라 촬영 및 프린트 유상 시스템 구축

     - 공원에서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시 주의사항 및 안전 관련 모니터링

      
오로라빌리지 맵 티피 앞 기념촬영 오로라 감상

     

- 옐로나이프는 캐나다의 13개주中 하나인 노스웨스트 준 주의 주도이자 

  세계에서 오로라의 환상적인 풍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 태양 활동에 의해 극지방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오로라(Aurora)는 

  죽기 전에 꼭 한 번 봐야하는 천문 현상 중 하나.

- 일반적으로 오로라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오로라 오발 Aurora       

  Oval이라고 하는데 북위 62도대에 모여있는 이 오발에 위치한 도시 중에서 

  비행기로 접근가능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가능한 곳은 옐로나이프가 유일함.
 



  ❍ 제3일차: 카메론폴스 하이킹, 옐로나이프 시청, 오로라빌리지  

              사무소 방문 등(2017.08.21.)

    ▷ 숲체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한 벤치마킹

      
천연원목으로 된 테크로드 카메론폴스 카메론강 워킹 트레일

      - 히든레이크 주립공원 내 위치하여 공원 주요지점에 천연 원목 테크로드 조성 

      - 옐로나이프의 나이아가라 폭포라 불리우는 카메론폴스까지 왕복하이킹

        사람형상 돌탑 ‘이누 츠크’가 곳곳 자유롭게 조성되어 볼거리 자연 연출

      - 기존 숲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콘텐트 확보노력 요구됨

      
자연속 이누 츠크 정상에서 기념촬영 점심식사후 간담회

    ▷ 오로라빌리지 사무소 방문 : 오로라 탐험 관련 자문 및 협의

      - 폭풍 예보로 인한 오로라빌리지에서의 오로라 관측 부진 관련 자문

      - 노스웨스트 준주에서의 오로라헌팅시 유의사항 및 주요 관측포인트 자문 

      
오로라빌리지 컨택 사무실내 협의 사무실내 협의

    ▷ 옐로나이프 주요 시설물 : 

      - 썸머타임 적용 및 기관의 근무시간이 오후5시까지로 매우 짧은 편

      - 옐로나이프 시내의 도보로 이동하며, 각종 대민 서비스 시설 파악



      
도로시설물 체크 시청 방문 폰 충전서비스 재활용쓰레기통

❍ 제4일차: 옐로나이프→Q→에드몬튼→힌튼(숙소)(2017.08.22.)

    ▷ 오로라헌팅 마친후 옐로나이프공항~에드몬튼 공항~(렌터카)~힌튼 이동(287km)

    ▷ 노스웨스트 준주, 옐로나이프에서 북동쪽으로 한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며 새벽 오로라헌팅 시행

      - 자연현상을 공단 주요시설물의 신규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연구 

      
오로라헌팅 초기 오로라헌팅 중반부 오로라헌팅 후반부

      
옐로나이프 새벽 이륙 에드몬튼 아침 도착 렌터카로 300km 이동 

  ❍ 제5일차:힌튼→재스퍼→레이크루이스(숙소) (2017.08.23.)
  ▷ 지역관광 상품화가 탁월한 멀린호수

      - 각 공원/호수 특색에 따른 같은 듯 다른 기념상품 제작 판매 돋보임
      - 멀린호수(Maligne Lake)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빙하호수(재스퍼국립공원내) 

      
Maligne Lake chalet Maligne Lake 호수별 관광기념품



  ▷ 재스퍼 : 인포메이션 센터 방문, 주요 시설물 및 조경 등 시내 탐방

      -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 연중 국립공원 무료 패스권 시행 중 

        (건국 150주년 기념 마크 제작 및 각종 홍보물 국가적 통합 시행)

      -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패스권 사전 발권 및 배송 시스템 구축

      
인포메이션 센터 국립공원 무료패스권 발급문의 국립공원 지도 체크

      - 재스퍼국립공원의 근무자 유니폼, 전반적 운영상황 모니터링

      
국립공원내 도로 정비 재스퍼 관광 나침반 공중화장실 입구 조경

    ▷ 컬럼비아 대빙원(Colombia Icefields)  :

      - 재스퍼에서 103km 떨어진 곳에 북극을 제외하면 북반부에서 가장 큰  빙하

      - 근처에서 도보로 약 20여분을 오르면 대빙원의 빙하 접근 가능

      - 대빙원 등 각 공원마다 포장기법은 자연그대로 보존시키는 방안 추천

      
컬럼비아대빙원 입구 2천미터 대빙원까지 등반 대빙원 등반 중간지점1982m

      
컬럼비아대빙원 도착 자연상태의 대빙원 포장기법 만년설 근처의 돌맹이



    ▷ 페이토호수(Peyto Lake) :

      - 여름 시즌 내내 빙하 암분(rock flour: 빙하가 지나가며 만든 쇄설물)이 호수로 

          흘러들어 호수 색상이 숨 막힐 정도로 신비로움.                                  

    ▷ 보우 호수(Bow Lake)  :

      - 로키 산맥으로 둘러 쌓인 웅장한 보우 호수. 해발 1920m에 위치.

      - 한국의 한라산 백록담과 비슷한 높이에 위치한 호수로 석양 즈음에 방문.

 ❍ 제6일차:밴프로 이동(2017.08.24.)
    ▷ 레이크루이스(숙소)→밴프(Banff)
    ▷ 밴프(Banff) 시내
      - 반려견의 공원 입장시 배변 문제에 따른 골칫거리 해소를 위한 방안

        (공원 기념품 제작시 참고하여, 반려견 입장객에 배부 등 검토)

      - 주요 주차장 진입구 또는 가로등에 조경시설이 조화롭게 조성되었음

        (딱딱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꽃조경을 통해 분위기연출)

      
공원내 입장하는 반려견 배변 처리용 상품 주차장 진입구 조경 작업

    ▷ 미네완카 호수(Lake Minnewanka) :
      - 밴프국립공원내 현장 직원 근무복장 및 대민서비스 행동유형 체크

        (근무직원의 인사성 탁월, 모자, 복장, 신발 등 유니폼에 통일성 부여)  

      - 시간대별 입장료 할인․프로그램 묶음할인 시행으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

      
미네완카 근무직원 미네완카 직원 접촉 선상 기념 촬영

   ▷ 밴프 곤돌라(Banff Gondola)/설퍼산(Sulphur Mountain) 전망대 :
      - 150주년 사인물 등 설치, 산 정상에 세계적 수준의 전망대 마련하고

      - 전망대 실내와 실외를 로키산맥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디자인이 돋보임 



      - 해발 1,123m의 설퍼산 중턱에서 아름다운 360도 옥상 전망대까지     

        2,281m를 8분만에 오르내리며 새로워진 밴프 곤돌라가 오감 자극.

      - 밴프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설퍼 산과 캐나다 로키 산맥의 새로운 모습 조망 가능

      
산정상 150주념 사인물 곤돌라 왕복탑승 설퍼산전망대 조망

  ▷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Banff Upper Hot Springs)  

       - 평균 온도 38도, 곤돌라 탑승장 근처에 위치하여 일반 수영은 금지함.

       - 관광객이 로키의 자연을 감상하면서 야외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

      
야간에도 야외 개장 저렴한 요금(1인 7.3불)

 ❍ 제7일차 : 밴프→레이크루이스→모레인호수→밴프→캘거리(2017.08.25.) 

    ▷ 레이크루이스(Lake Louise)  : 유키구라모토 명곡 음반제목으로 유명

      - 호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의 대표명소 업그레이드  

      - 호수 뒤편으로 웅장한 빅토리아 빙하가 있어 밴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음.

      - 카누 1대당 3명 까지 이용가능, 유의사항 교육후 카누잉 1시간 시행

      - 성지곡수원지에서 카누잉 또는 유람선 관광 상품화 도입 검토 가능.

      
카누잉 유의사항 체크 3인 1조로 카누잉 레이크루이스 카누 데크

    ▷ 모레인호수(Moraine Lake)  : 캐나다 구 화폐 20달러에 나온 호수.
      - 진입도로 12km 전방부터 만차에 따른 세심한 입장 제한 및 관리감독 돋보임.
      - 간단한 암벽과 산행을 겸할 수 있는 코스개발로 관광상품화에 크게 기여.



      - 드론 촬영 및 진입 불가 사인물을 출입구부터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호수 색깔이 가장 멋지고, 오래된 나무와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 환상적임.

      
모레인호수 중턱 기념촬영 드론 진입 불가 사인 rockpile-view point trail

  ▷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Fairmont Banff Springs) :

      - 120년 넘은 살아있는 유적지로 캐나다 로키의 성(Castle of the Rockies)

      - 마릴린먼로가 묵었던 캐나다 로키 최고의 호텔로 랜드마크화 함

      - 스코들랜드의 성을 본 떠서 지은 외관은 마치 중세시대에 온 듯함

      - 1888년 엄청난 예산으로 지어졌으나 1926년 화재로 전소돼 이후 복원됨

      - 주차장에 차주가 직접 주차 등록 및 정산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호텔 전경 자주식 주차등록시스템 호텔내 갤러리

  

❍ 제8~9일차:캘거리→밴쿠버→인천국제공항(2017.08.26.~2017.08.27.)

    ▷ 캘거리09:20-(항공)-밴쿠퍼09:47/11:00-(항공)-서울13:45-(KTX)-부산

    ▷ 시차로 인해 약11시간 정도 시간이 빨라짐(캘거리국제공항>밴쿠버경유)

항공이동

1일차<견학지> 2일차<견학지> 3일차<견학지> 4일차<견학지>

항공이동

5일차<견학지> 6일차<견학지> 7일차<견학지> 8~9일차 



3. 제안 및 개선 사항

  ❍ 해외연수를 통해 공단관련 업무와 연계한 제안 및 개선사항 등

    ▷ 지역 대표공원이 나라나 지역의 각종 기념되는 연도에 통합홍보 시너지 증진 

    ▷ 공원 반려견 배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념품 제작 배포 및 캠페인 연계

    ▷ 공단 주요 시설물에 공공미술 및 꽃조경을 접목시켜 관광자원화 연계

해당부문 현실태 제안사항 사    진

공원 등

개장기념시 단순 
기념행사에 그침 

연중 개장을 기념하는 
마크를 각종 홍보에 

활용하고, 입장객에게 
베네핏 선사

반려견 문제로 
매일 몸살을 앓는 

실정

반려견 배변문제를 현장 
처리할 수 있는 기념품 

제작배부로 반려견 
동반예절 강화

공원별 특성이 
없이 기성 음료 
위주로만 판매

공원이름이 적힌 
플라스틱컵 제작하여 

공원내/외 활용

지역민을 위한 
캠페인이나 계도성 

내용이
너무 딱딱한
문구 중심

예술과 자연을 조화롭게
연계시켜 캠페인성

홍보물 제작 활용방안 모색

지역관문이나
주요 시설 입구에

간판 등이
창의적이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

지역을 상징하는
이니셜을 초대형으로 

제작하여
지역관문에 설치,

볼거리 및 경관으로
적극 활용



해당부문 현실태 제안사항 사    진

주차/시설

도심에 가로등배너
현수막 등이 너무 

무질서하고 큼

규격을 보다 작고,
아기자기하게 디자인하고

통일성과 조화롭게
구상

주차장이나 
시설물들이 건조한

인상을 줌

주차시설 진입구 등에 
꽃 조경이나 공공미술 접목  

다양한 연출을 통해 
공단 시설물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부산의 관광자원으로써

경쟁력 강화 밑거름 마련

지역의 수많은 
멘홀뚜껑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한 인상만

줌

도심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멘홀뚜껑에도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 문양을
도입하여, 

관광상품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먹거리

어묵, 미역외에
특별한

지역 먹거리가
부족한 실정임

캐나다산 메이플시럽의
다양한 관광상품화로
지역산업의 발전 기여
(사탕, 시럽, 쿠키 등)

☞지역 대표 친환경 
먹거리의

다변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개발이 요구됨

(고등어, 멸치 등)

 



해당부문 현실태 제안사항 사    진

관광

도심을 관통하는
대형하천 등을 

이용한 관광상품이 
부족한 실정

밴쿠버 아쿠아버스, 
레이크루이스 카누잉을 

모티브

☞성지곡수원지, 
수영천, 

동천 등지에
아쿠아버스, 카누, 유람선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관광 명소화 박차

‘부산’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이 

너무 저조함

밴쿠버, 재스퍼, 밴프, 
캘거리 등 캐나다 명소마다 

그지역명을 모티브로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넘쳐남.

☞'BUSAN'을 비롯한 
지역브랜드를 다변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절실

※도시 브랜딩 타사례
(포르투갈의 포르투

타일 장식 아즐레쥬) 

문화예술

자연 및 생태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다변화가
부족함

오로라 헌팅을 모티브화해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자연현상(무지개, 채운 
등)을 착안 

☞프로그램 다변화 
ex)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각종 거리 
약도(지도)제작시
정보전달 기능만

있어, 매우
무미건조함

옐로나이프의 올드타운 
약도 제작시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관광상품화 성공
☞지역예술인 사회공헌 연계
각종 입간판의 예술적작업 

연계 검토



4. 배낭여행 결과

❍ 총평

    ▷ 도로 중간 중간에 각종 공공미술 또는 아름다운 꽃 조경시설이 어우러

져 딱딱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매우 조화롭게 다가오므로, 공단의 주요 시설에 

접목시켜 다양한 연출을 유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밴프 국립공원, 재스퍼 국립공원 등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기념하여 

공원 전체 입장료 무료 이벤트를 시행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를 연중 시행중임.

공단의 주요 공원도 부산시의 각종 기념이 되는 년도를 모티브로 한 연중 이벤트를 

접목시킨다면 홍보 효과와 더불어 관광자원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레이크루이스는 기존에 ‘빅토리아 호수’였으나 루이스 공주의 방문을 

기념하여 명칭을 바꿔 더욱 유명해짐. 이를 통해 공단의 주요 사업장 가운데 

애칭을 부여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이 역시 관광자원화와 공

단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부산‘BUSAN'이나 부산시설공단 

’BISCO' 등 네이밍을 ‘도시브랜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접목시켜 더욱 시너지

를 상승시킬 필요성이 있음.(포르투갈의 PORTU.)

    ▷ 옐로나이프에서 오로라 헌팅 및 감상을 통해 대자연이 선사하는 경이

로움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를 모티브로 하여 공원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 연계 발굴과 다이아몬드브릿지 경관 조명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기법 등 프로그램 다양화가 검토 가능함.

 5.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여부 : □예,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공단 감사실에 제출



 6. 기타(붙임서류) 

❍ 배낭여행중 찍은 사진(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